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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에게 부여된 주제는‘무덤의 기원과 전파문제’이다. 지석묘를 비롯

한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기원지는 아마도 중국 동북지방, 특히 요동지역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을까 한다.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필자 역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이면서 명시적인 물증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고고학자로서의 

고충과 역부족만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 남한 전기 분묘를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기에 해볼만하다는 생각으로 덤벼보았으나 발표자의 오만이 아니었나 싶다.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는 한반도 고고학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다른 어떤 유적·유물보다 

연구량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지석묘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보면서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의 파악이 요청되

고 있다(李相吉 2009). 발표자에게 요청된 주제 역시 지석묘 연구의 초창기부터 여러 說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사실상 定說은 없으며, 1990년대 이후의 자료 폭증에도 불구하고 분묘의 기

원·계통문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 자체도 急減한 느낌이다. 

이 글의 제목을‘∼기원’이 아닌‘∼출현’으로 한 것은 발표자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

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그 윤곽을 정리한(裵眞晟 2011) 남한의 전기 분묘와 함

께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와 同時期이거나 약간 先行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출현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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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현황

분묘의 기원설은 주로 지석묘의 기원 연구가 많았는데, 크게 보면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全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설, 한반도 자생설, 중국 동북지역의 석관묘를 중시하는 이른바 북방

기원설, 동남아시아 전래의 남방기원설로 나누어진다. 1) 

남방기원설은 먼저 八幡一郞(1952)이 동남아시아의 도작문화와 함께 기반식지석묘가 전래되

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도유호(1959, 1960)가 한반도 거석문화는 동남아시아 유래로써 황해도

지역에 가장 먼저 전래되었다고 하였는데, 탁자식을 가장 이른 형태라고 한 것 외에는 八幡一

郞과 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방적인 석관묘·적석묘와 결합하여 변형지석묘(침

촌리형)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유호는 북한에서 전형 지석묘로 분류한 탁자식은 동

남아시아, 변형지석묘로 분류한 침촌리형은 자체 발생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金秉模(1981)

는 지석묘와 卵生神話의 분포범위를 관련시키면서 도작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경과 관련시킨 남방기원설의 영향력은 미약하였고, 최근에는 거의 다루어지

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는 설은 

지석묘 연구 초창기의 학설로서 1960년대 이후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남방기원설과 함께 

현재는 연구사 속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그리고 자생설은 북방지역 석관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석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골격

이어서 크게 보면 북방기원설과도 통한다. 지석묘는 석관묘가 巨大化한 것이라는 견해(梅原末

治 1946) 이래 三上次男(1961)은 사회의 위계화에 따라 지하의 석관묘가 지상화·거대화 된 것

을 탁자식지석묘로 보았고, 金元龍(1974, 1986)은 시베리아 전통의 石棺墓가 한반도 서북부에

서 지석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金貞姬(1988)도 지상에 덮개돌만 드러난 것이 지석묘의 초기 

형식이며 북방의 석관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지석묘의 남방기원설 속에서는 석관묘는 북방적인 요소이므로 남방적 요소인 지석묘

와 계통 자체가 다르다고 언급되어 있다(도유호 1959, 1960; 金秉模 1981).

어쨌든 남방기원설이든 자생설 및 북방기원설이든 늘 석관묘에 주의가 기울여져 왔고, 석관

묘는 북방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 왔다. 그런데도 석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미누신

스크의 카라숙 청동기문화의 석관묘가 東進하여 내몽고 및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한반도에 영

향을 주게 되었다는 說(李鍾宣 1976) 이래, 한반도의 석관묘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으로 인식되

 1)	지석묘의 기원 및 발생에 대해서는 田村晃一(1990)과 李榮文(1993: 212)이 그때까지의 성과들을 잘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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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고(金元龍 1986), 이영문(1993)은 요령지역의 석관묘에 주목하였지만, 이후 석관묘의 계

통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지역 구획묘의 기원에 대해 중국 동북지방을 주목하기도 하며(安在晧 2009), 

주구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남한 내 계층화의 진전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金

權中 2008).

위에서 보았듯이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기원이라고 해도 대부분 지석묘 기원을 논한 것이었

다.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간의 선후관계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 시원형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또 田村晃一(1990)도 지적하였듯이 기원 문제는 가장 이른 형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한 측면도 분묘의 기원론이 안정되지 못했던 원인이 아닌가 한다. 분

묘 자체의 시기 판정이 어렵기도 하고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당시로서는 특히 남한의 경우 

전기 분묘 자체가 드물었던 점에서 자료적인 한계도 컸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남한 전기의 분묘를 살펴본 후 이와 시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과 중국 동북지역의 자료를 대비하면서 분묘의 출현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Ⅲ. 남한의 전기 분묘

남한 분묘 자료의 절대 다수가 후기에 집중된 상태에서 분묘의 연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 기원·계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전기 분묘를 집성하여 검토한 발표자의 연구를 인용하면, 남한의 전기 분묘는 토광묘·석관

묘·지석묘·주구묘로 구분되며 2), 시기는 모두 전기 후반에 속한다. 부장품의 여부 등 분묘의 

특성상 시기 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근래의 자료 증가에 의해 유적의 수는 최소 30여개

소에 이른다. 후기처럼 群集하지 않으며 구릉 정상부 혹은 능선부 등 조망이 좋은 곳에 입지하

며, 목관의 사용 가능성 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파악되어 왔던 특징들이다. 여기서 

나아가 적색마연장경호를 통해 전기 후반에서도 토광묘와 석관묘의 출현 시점이 지석묘나 주

구묘보다 빠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또 남한에서의 분포를 볼 때(도면 2) 종류별 지역적 

편중 현상 등이 보이지 않고 부장습속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확산된 되

었다기보다는 남한 전역에서 거의 동시에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였

다(裵眞晟 2011).

 2)	다만, 시기 비정이 곤란한 탁자식지석묘는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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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의 연구현황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기원 관련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 지석묘의 기원 문제

였는데, 남한 전기 분묘의 경우 지석묘보다 토광묘 및 석관묘가 수량도 많고 출현 시점도 빠르

다는 점에서 출현 및 계통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남한 전기 분묘가 최근에 이르러

서야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면, 분묘의 출현 및 기원의 연구 역시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Ⅳ. 북한의 전기 분묘

* 대상 유적: 북창 대평리 석관묘(석광준 1973, 정찬영 1974), 평촌 10호(석광준 1974), 침

촌리 긴동(황기덕 1963), 남경 1호묘(김용간·석광준 1984), 봉산 어수구 석관묘(리영열 

1959), 선암리(정용길 1983), 대아리(리규태 1983)

* 종류와 구조(도면 3∼6): 크게 석관묘와 이른바 침촌리형 지석묘로 구분된다. 먼저 석관묘

는 네 벽 모두 각 한 매의 판석을 이용한 單板石式이 많다. 특히 대아리 석관묘는 개석, 네 벽

석, 바닥석 모두 각 한 매의 판석이다. 바닥은 판석 한 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한 벌 깔거나 반대로 자갈을 깔고 판석을 깐 것은 남한의 전기 분묘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석광준(1979)의 침촌리형 제1유형은 묘역시설이 가장 큰 특징이며 매장

주체부는 위의 석관묘 구조와 유사한데, 분명치는 않으나 지상식으로 파악되었다. 도면이나 보

고문의 기술만으로는 3∼6호가 한 묘역 안에 동시에 축조된 것인지, 연접인지, 개별 구획이 인정

되는지 등 자세하지 않은데, 크게 보면 남한에서 구획묘라고 부르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 

* 입지와 배치(도면 4): 남경유적의 경우 제1지점에서는 1호묘 한 기만 확인되어 단독 분포

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수습조사가 많아 배치의 파악이 곤란하다. 북창 대평리 석관묘

는 배치도에는 있지만 조사되지 않은 분묘와 조사되었더라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것은 시기

판정이 어려운데, 보고문의 출토유물을 통해서는 적어도 세 기 정도가 이른 시기에 해당하므로 

群集할 가능성이 있다(도면 5). 침촌리 긴동지석묘도 군집한다. 따라서 배치는 단독, 군집 양

자 모두 확인된다. 입지는 ＜표 2＞와 같다. 

* 출토유물: 유혈구이단병식석검, 유혈구유경식석검, 무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 곡옥, 관

옥, 요령식동검, 동촉, 미송리형토기편

북한 지석묘의 변천에 대해서는 침촌리형에서 오덕리형으로의 순서를 주장한 석광준(1979)

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有光敎一(1969)과 甲元眞之(1980) 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으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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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방식·북방식의 구분과는 다른 분류로서 다양한 지석묘 파악에 유리하다는 평가 등(田村

晃一 1990, 275)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석광준은 지석묘 가운데 가장 이른 침촌리 제1유형의 기

원은 석관묘에 있다고 하였다. 3) 이에 해당하는 긴동지석묘 출토품은 혈구가 없는 유경식석검

과 일단경식석촉이어서 前期 여부를 자신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유혈구이단병식석검과 무

경식·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된 선암리 및 대아리 석관묘는 남한의 전기 후반에 병행할 수 있다. 

만약 긴동지석묘가 전기라 하더라도 출현 시점은 선암리나 대아리 석관묘보다는 늦을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한다. 前期 內에서 석관묘와 지석묘의 출현 시점 차이는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형의 탁자식지석묘는 포함할 수 없었는데, 석광준의 변천안(표 

3)에 따른다면 탁자식(전형, 오덕리형)은 전기 분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Ⅴ. 요령∼길림지역 西周∼春秋 早期의 분묘

＜요서지역의 석곽묘＞

* 小黑石溝 8501호묘, 南山根 101호묘

* 石槨 內 木棺의 가능성, 槨에 어울리는 규격 4), 다종 다량의 부장품 등에서 요령식동검 외

에는 한반도의 전기 분묘와 직접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움

＜遼東半島의 積石墓＞

* 砣頭 積石墓: 商末∼周初, 于家村上層期, 地上式, 평면 형태 다양, 壺·臺附壺·把手附

鉢·石珠·陶珠 등 출토, 單室이지만 多人葬이어서 한반도 전기 분묘와는 매장습속의 차이가 

있음

＜요동지역의 지석묘 -石棚, 大石蓋墓-＞

* 伙家窩堡 1·3호 석붕, 雙房 2호 석붕 및 6호 석개석관묘, 東山 大石蓋墓 등: 부장품에 의

한 시기 파악 가능 - 이중구연(사선문)토기, 미송리형토기 등(도면 8∼10)

 3)	침촌리 제1유형의 매장주체부가 석관묘와 유사하며, 이와 더불어 북창 대평리 석관묘도 당시에는 지상
에 축조되었으며 원래는 그것을 감싼 봉분이 있었다고 추정한 후, 봉분의 유실 때문에 뚜껑돌을 크고 
무겁게 만들 필요에서 침촌리형 지석묘와 같은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 개석 위에 상
석이 확인된 연안 장곡리 분묘는 석관묘에서 지석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다. 즉 그의 견해는 지석묘의 한반도 자생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북지역 지
석묘는 석관묘로부터 독자적인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4)	長 3.8m 幅 1.8∼2.2, 深 2.4m(南山根 101호묘), 잔존 長 3.1, 幅 2.3, 深 2.1m(小黑石溝 8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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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반도 석붕의 연구 

- 許玉林(1985, 1994): 大石棚→中石棚→小石棚, 피장자의 신분 반영, 적석총→석붕→ 

     대석개묘

- 陳大爲(1991): 早期石棚(折木城)→變形石棚(石棚峪)→變形小石棚(白店子)→大石墓→崗 

      上墓

⇒ 중국의 연구자들은 대형 석붕을 이른 시기로 파악하고, 한반도의 지석묘는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석광준(1979), 甲元眞之(1982), 田村晃一(1996) 등은 요동의 석붕과 한반도의 탁

자식지석묘를 같은 계통으로 보면서 소규모이고 다소 조합한 것을 이른 시기, 크고 웅장하고 

정교한 것을 늦은 시기로 편년하였다. 

* 소석붕: 群集, 쌍타자Ⅲ~상마석상층기, 火葬人骨(화동광, 쌍방2호, 화가와보1·5호 등), 

多人葬의 석붕이 석관묘 등의 영향에 의해 單人葬의 대석개묘로 변천했다고 보기도 함(宮本一

夫 1997)

* 탁자식의 기원: 침촌리형(석광준 1979), 요동반도의 적석묘(中村大介 2008)

* 대석개묘: 석붕 기원(許玉林 등), 요동반도의 적석묘(王嗣洲 1998) 기원 등. 쌍방의 경우 

대석개묘로 볼 수 있는 6호묘 출토 토기보다 2호 석붕의 토기가 이르지만, 鳳城 東山 大石蓋墓

는 그보다 앞선 마성자문화에 속함. 동산 대석개묘 등에서도 火葬人骨은 일반적이다. 

＜요령∼길림지역의 석관묘＞

중원과 달리 중국 동북지역은 석관묘를 축조하는 전통이 강하며, 지석묘나 적석묘보다 분포 

범위도 훨씬 넓다. 요서의 하가점상층문화에서 길림 서단산문화의 이른 단계 등

* 遼寧 大伙房水庫, 遼寧 西豐縣 消防隊院內, 遼陽 二道河子, 吉林 西團山 등 - 요령식동검, 

미송리형토기, 파수부장경호 등(도면 12·13)

* 구조: 단판석식, 복판석식, 판석을 가로로 잇댄 것과 세로로 세워서 축조한 것, 할석 축조 

혹은 할석과 판석 혼용 등 다양

* 남한과 같은 단독 축조는 드물다. 

* 한편, 마성자문화의 동굴묘에는 석관묘도 있지만 토광묘도 많다. 5) 쌍타자Ⅲ기에 병행하며 

火葬, 仰身葬, 二次葬의 세 가지 葬法이 확인된다(遼寧省博物館 外 1985). 

 5)	이종수(2009)는 요북지역 및 요동반도를 포함한 요남지역은 물론 길림지역 서단산문화의 석관묘도 마성자
문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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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

* 앞의 연구사에서 보면 기원 문제는 대부분 지석묘에 집중되고, 그것도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석묘로서 늦은 시기의 것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남한의 전기 분묘는 석관묘와 토광묘가 많

아 기존의 기원 관련 연구와 남한의 상황은 맞지 않는다. 논의의 역사가 비교적 긴 지석묘의 

기원도 미궁인데 여기에 토광묘나 석관묘의 출현이 더 앞선다면 기원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해

질지도 모르겠다. 

* 요령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지역에 석관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석묘의 기

원을 석관묘에서 찾는 견해가 많았다. 남한에서도 석관묘의 출현 시점이 지석묘보다 빠르기 때

문에 분묘의 출현은 석관묘의 출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사를 보더라도 한반도 석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북방계’라는 표현으로 언급될 뿐, 대상·경

로·형식비교 등 구체적인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아직도 탁자식·기반식·개석식의 선후관계가 혼란스럽듯이, 각 종류별 분묘의 분류는 연

구자마다 다양해서 분묘 자체의 형식 비교로는 그 결과 또한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따라서 

분묘의 구조와 더불어 출토 유물 및 관련 습속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 무문토기사회에서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전통의 출현＞

무덤에 돌을 사용하는 문화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먼 지역에서 기원을 찾기 

보다는 무문토기사회와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형식의 비교를 통한 분묘의 기원·

계통 파악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전기후반 남한 전역에 확산하는 분묘 축조의 개시에는 어떤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때 주목되는 곳은 북한∼중국 동북지역이

다. 요동지역에서도 요동반도와 요동내륙부의 전개양상에 차이가 있듯이(宮本一夫 1997) 한반

도 내에서도 지역별 전개 양상의 차이는 고려되어야겠지만, 중국 동북지역∼북한∼남한을 흐

르는 어떤 공통의 요소나 관념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석묘에 대한 앞의 여러 연구들에도 이

에 대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무문토기의 계통론에서도 요동∼한반

도 서북지역이 주목되고 있다(裵眞晟 2010b). 

앞에서 본 중국 동북지역의 분묘는 적석묘, 지석묘, 석관묘, 석곽묘, 토광묘 등으로 다양한데 

비해, 이와 대비되는 시기의 한반도는 석관묘, 토광묘, 지석묘, 주구묘이며 그 중에서도 석관

묘와 토광묘가 먼저 나타난다. 그것도 전기 후반이라는 특정 시기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점에

서 볼 때 요령지역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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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묘의 대비＞

* 중국 동북지역, 북한, 남한 모두 지석묘보다 석관묘가 먼저 출현한다. 토광묘도 해당될 것

이지만 현재로서 북한지역의 전기 토광묘는 알 수 없다.

* 구조: 앞에서 본 요령∼길림지역의 석관묘는 벽면을 축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비해, 북한

지역의 석관묘는 모두 단판석식이다. 반면 남한 전기의 석관묘에는 단판석식이 한 기도 없는 

점은 북한과는 다른 양상이다. 바닥의 처리 방식도 북한지역에는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

갈을 한 벌 깔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동북아시아 석관묘 가운데 북한지역에서만 확

인되는 양상이 아닌가 한다. 북한과 남한 모두 요령지역 석관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구조에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원인은 서로 다른 형태의 석관묘를 수용하였거나 아니

면 특정의 석관묘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석관묘라는 분묘 축조 자체를 수용하여 지역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後者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 배치: 남한의 경우 전기에는 주로 단독 및 두 기 병렬 배치되다가 후기에 가서 군집을 이루

는데 반해, 중국 동북지역은 적석묘, 석관묘, 석붕 6), 대석개묘 등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 기가 

群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경1호묘는 단독 축조의 가능성이 있고 대평리는 群을 이루며 

대아리와 선암리는 실상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유적 내 분묘의 배치 상황도 세 지역이 동일하

지는 않다. 

＜부장습속의 구분＞

* 위와 같이 분묘의 형식이나 구조만으로 기원·계통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유적 내 배치 

상황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 부장습속: 중국 동북지역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 요령식동검의 부장은 공통되지만, 부장

품의 組合相은 요서, 요동, 길림, 한반도가 다르다. 요서의 남산근 101호묘 및 소흑석구 8501

호묘와 요동지역 분묘 부장품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서단산 석관묘의 주요 부장품인 파수

부장경호와 반월형석도 등의 조합상 역시 요동지역과는 구별된다. 요동지역의 석관묘·석붕·

대석개묘 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토기, 방추차, 각종 석부, 동검, 동모, 동부 등이 조합되지

만, 한반도는 이처럼 다양하지 않다. 7) 

그러한 반면, 남한 전기 분묘의 부장품은 북한지역과도 다르지 않아 한반도 전체에 공통성을 

띤다. 토기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석검과 석촉을 필두로 하여 토기·옥제품 등

 6)	이른 시기의 소석붕은 群을 이루며, 이후에 축조되는 대석붕은 단독 축조를 특징으로 한다.
 7)	또 지석묘가 분포하는 범위는 鼎이나 鬲이 없는 토기양식의 분포 범위와 일치하는(宮本一夫 1997) 등 요동

지역 내에서도 구분되며, 쌍방 및 이도하자보다 이른 타두적석묘나 묘후산유적의 부장유물 역시 이들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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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장하는 습속은 청천강 이남지역에 공통된다. 8) 

*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시기는 늦지만 압록강 상류역의 강계 풍룡동 석관묘를 통해서도 언

급한 바 있듯이(裵眞晟 2010a), 압록강유역은 부장유물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특징을 보이지

만 석관묘의 구조는 청천강 이남의 특징인 단판석식이다. 전형의 미송리형토기도 청천강유역

이 南限界이다. 압록강유역을 양 지역의 특징이 공존하는 점이지대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

다면,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그 이남지역부터 석검과 석촉을 위주로 하여 한반도화 되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도면 14). 부장습속을 공유한다는 것은 분묘에 대한 관념적인 측면의 공통성을 시

사한다. 비록 분묘의 구조나 배치 상황에서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에 분묘 

축조가 시작될 당시에 청천강 이남지역은 이에 대한 공통의 관념이 있지 않았을까. 9)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한반도 청동기시대 혹은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출현은 중국 동북지

역으로부터 특정 형식의 분묘가 전파되어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었다기보다는, 그 지역

으로부터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韓半島化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시기적

으로는 전기 후반, 지역적으로는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설정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보았다. 10) 

분묘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형식 비교를 통해 각각의 기원과 전래 루트를 밝히고 그 원인과 

결과까지 논할 수 있어야 원래의 목적인 기원·계통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고들수록 필자의 한계만 절감할 뿐이었다. 여러 연구자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축

적되기를 바란다. 

 8)	한편, 남부지역의 김천 신촌리 1·2호묘에서는 蛤刃石斧가 공반하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 전기 분묘의 매장
주체부 내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는 반면, 요동지역의 大伙房水庫 석관묘, 伙家窩堡 1·3호 석붕, 東山 大石
蓋墓 등 여러 유적에서 蛤刃石斧가 부장되고 있으며, 편평편인석부까지 포함하면 요동∼길림지역 일대에 석
부의 부장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전기 후반에서도 이른 시점에 해당하는 토광묘에서 합인석부가 
출토된다는 것은 요동지역의 영향이 반영된 것일까. 類例의 증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9)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분포에서 압록강유역과 청천강유역 사이 지역 空白(도면 7)도 청천강유역을 하나의 경
계로 보는데 관련될지도 모르겠다. 

 10)	이 밖에 남한 전기 분묘 축조 개시의 배경이나 화장인골을 통한 남한과 요동지역과의 관련성 등은 前考(裵
眞晟 2011)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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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한의 전기 분묘(裵眞晟 2011)

유적 벽면 개석 바닥 배치 입지 출토유물

석

관

묘

평양 남경 1호
할석(최하

단 잔존)
? 판석, 자갈 단독 충적지 유경식석검1, 석촉, 미송리형토기편

신천

선암리

1호 판석(?) 판석1매 판석 ? 구릉
요령식동검1, 무경식석촉1, 이단경식석촉3, 관옥

2, 인골

2호 판석(?) ? 할석 ? 구릉 무경식석촉 2, 이단경식석촉 2

배천 대아리 판석 판석1매 판석1매 ?
낮은 구

릉

요령식동검1, 동촉1, 무경식석촉1, 이단경식석촉

9, 관옥1

봉산 어수구 판석 ? ? ? 구릉 이단병식석검1, 석촉3, 지석1, 관옥1

북창 대
평리

1호

판석 판석1매

자갈

군집
대동강 

삼각주

무경식·이단경식석촉5, 옥2

4호 판석1매
미송리형토기편, 유혈구유경식석검1, 무경식석촉
3, 유경식석촉4, 곡옥2, 인골

8호 자갈, 판석 유혈구유경식석검1, 이단경식석촉8, 인골

침

촌

리

형

침촌리 긴동 

3∼6호

판석9

지상

식?)

上石, 

판석

자갈, 판

석, 양자 

혼합 등

군집 구릉 유경식석검, 유경식석촉

오덕리 평촌 

10호

판석(지

상식)

上石, 

판석
생토 ?

충적

지
팽이형토기편, 석촉편, 합인석부

＜표 2＞ 북한의 전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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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남경, 어수구, 대아리, 선암리 석관묘

＜도면 4＞ 남경유적 분묘 배치도

＜도면 5＞ 북창 대평리 석관묘

＜도면 1＞ 해평월곡리, 대전신대동 석관묘 

＜도면 2＞ 남한 전기 분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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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긴동지석묘

＜도면 8＞ 伙家窩堡 石棚 ＜도면 9＞ 雙房遺蹟 石棚, 大石蓋墓

＜도면 7＞ 동북아시아 지석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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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西豐 消防隊院內, 撫順 大伙房水庫 석관묘

＜도면 10＞ 鳳城 東山 大石蓋墓

＜도면 11＞ 遼陽 二道河子 석관묘

＜도면 12＞ 吉林 西團山 석관묘

＜도면 14＞ 경계의 설정




